	산란계 육성기의 케이지규격과 산란능력

	

	[image: image1.png]


 
	기관 :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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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290-1719

	

	 
	 
	 
	 
	 
	 

	 
	1. 육추 및 육성사의 시설 

	 
	 
	가. 설계시 고려사항

	 
	 
	○계사나 다른 농장의 계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질병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육추사를 위치하게 하고 바람 방향으로 육추사, 성계 사, 계분처리장을 위치하게 배
... 열한다. 
○ 계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샤워장과 탈의장을 설치한다.
○ 보온이 잘되도록 벽과 천정에 단열시설을 충분히 한다.
○ 병아리는 보온을 해주어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화성 자재를 이용한다.
○ 고양이, 족제비, 개 등이 육추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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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육추사의 건축

	 
	 
	  육추시 관리인이 항상 병아리와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실, 육추실, 중추실로 구분하여 건축하는 것이 좋다. 육추시 병아리의 고른 발육과 카니발리즘을 막기 위하여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 주령별 적정 사육수수
(단위 : 수/평)

구 분

0~4주령

5~8주령

9~20주령

자연환기
강제환기

50
70

25
35

20
25



	 
	2. 육추시 케이지 사양

	 
	  산란계의 육성시설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케이지 육성의 잇점이 인식되면서 평사육성체계보다 케이지 육성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케이지는 닭의 운동을 제한하여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좁은 면적에 많은 수를 기르는 동시에 균형된 배합사료의 급여로 경제적으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육추용케이지로는 초생추케이지, 중추케이지, 대추케이지 등으로 구분된다. 

	 
	 
	가. 케이지 육성

	 
	 
	  평사에 비하여 활동에너지 소비가 약 10% 감소되므로 육성사료 소비량이 10%정도 감소된다. 바닥상태가 양호하여 고밀도 사육이 용이하고 겨울철 사내 온도유지, 연료비 절약, 수당 계사 건축비 절약 등의 효과가 있다. 깔짚구입비, 노동력 등이 절감된다. 놀람, 기온급강하, 조기폐온, 갑작스런 굉음, 개침입으로 발생하는 대량압사를 방지한다. 평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콕시듐증, 장염, 내부기생충증의 피해를 거의 없게 할 수 있어 사료효율 개선, 투약비 절감, 도태폐사율 감소, 건강도 증진, 균일도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 햇닭의 품질향상, 균일도 향상으로 산란생산성이 향상된다. 케이지육추는 시설비가 일시에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사료절약과 생산성향상으로 시설비를 6개월 이내에 만회할 수 있다. 

	 
	 
	나. 케이지 육성체계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1~70일령까지 평사에서 육추육성하고 70일령에 산란케이지로 옮기는 육성체계를 많이 이용했다.

	 
	 
	표 2. 케이지 육성체계 

일령

시설

케이지 크기

수용수수 및 수당 생활면적

0~45

육추 배터리
5단 10실 또는
4단 8실
육추사 수용

폭90 ×60㎝
5,400㎠

백색난용초생추 25~30수
(216~180㎠/수)
갈색난용초생추 23~26수
(234~208㎠/수) 

46~110

육성케이지
3단A형 배열
육성사 수용

폭66 ×6㎝
2,376㎠

백색산란계 6~9수
(396~260㎠/수)
갈색산란계 6~8수
(396~300㎠/수)



	 
	 
	  그러나 70일령에 산란케이지로 옮기면 70일령 부터 120일령 까지의 육성 기간을 산란케이지에서 보내기 때문에 산란 계사의 효율이 저하되고 육성계에 적합한 관리, 특히 점등시간제한, 광도제한 등 점등프로그램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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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방계사 A형케이지 육성  

그림 3. 무창계사 직립식 케이지 육성


	 
	 
	  표 3을 보면 각 사육밀도별 헨하우스 산란수와 폐사율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사료급여량도 육성사육밀도와 육성체중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좁은 면적에서 자란 닭이 난중이 더 컸는데 이는 늦은 성성숙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험에서 얻어진 결론은 좁은 면적에서 육성된 닭일수록 사료를 적게 섭취하고 체중도 작으며 성성숙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닭들은 산란계가 되어 더욱 큰 계란을 생산한다. 그러나 극도로 사육면적이 적어지면 생존율과 산란능력에서 약간의 감소를 가져왔다. 따라서 수당 사육면적은 260㎠ 이상에서 육성할 것을 권장한다. 

	 
	 
	표 3. 케이지의 넓이에 따른 산란능력의 변화 

사육밀도

시험1

시험2

310㎠

260㎠

240㎠

310㎠

260㎠

220㎠

육성사료섭취량(kg) 
폐사율(%)
147일령체중(g)
50% 산란일령
특란+대란 산란율(%)

6.85
23.4
1,397
159.2
71.2

6.48
2.5
1,369
161.7
72.9

6.30
2.04
1,342
161.6
72.1

7.62
1.37
1,338
157.3
72.7

7.30
1.93
1,320
158.6
73.7

6.89
2.64
1,280
162.2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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